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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사

후반추사고의 역할을 알아봄으로써 사회불안에 대한 심리치료 프로그램의 기초자료 및 치료

적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 연구를 위하여 서울시 소재의 중학교 남. 여 학생 510명의

설문자료가 분석되었다. 사후반추사고와 무조건적 자기수용 및 사회불안의 상관관계에 관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조건적 자기수용은 사후반추사고 및 사회불안과 부적상관

을 나타냈으며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은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또한 청소년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한 결과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대인불안 관계에서는 사후반추사고가 부분매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나타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사후

반추사고는 완전매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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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은 사회적 상황에서 위축되고 적응

력이 떨어지는 현상을 말하며(송은영, 2005)

사회적 상황이나 수행상황, 즉 낯선 사람들이

나 타인에게 주목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한

현저하고 지속적인 두려움, 망신을 당하거나

당혹스럽게 행동하게 될 것을 두려워하는 것

이다(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사회

불안의 역학연구에 따르면, 우리나라 사회불

안의 발병 연령은 평균 19.5세로 나타났으며,

17~19세까지가 32%로 가장 많았고 14~16세

까지가 21.7%를 차지하여 10대 후반에 사회불

안이 가장 많이 발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시형, 신영철, 오강섭, 1994; 강예모, 2010). 특

히, 11세 이전에 사회불안장애를 보일 경우

평생 사회불안장애를 유지할 정도로 만성적

이며, 청소년기에 발병하여도 동일하게 만

성적인 결과를 갖는다(문혜신, 2001; Schneier,

Johnson, Hornig, LieboWitz & Weissman, 1992;

Wittchen, Robins, von Zerssen, Krieg & Zaudig,

1992). 또한, 청소년 시기의 사회불안은 심각

한 문제를 발생시키며 사회적 기술의 발달을

저해하고 학교생활과 사회생활에 심한 부작용

을 낳기도 하는 등 여러 가지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송은영, 2005). 사회불안을 보이

는 청소년들은 빈약한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

성하기 쉽고, 학교에서 능력보다 낮은 성적을

받으며, 학교 졸업이 어렵고, 적응을 잘하지

못하며, 성인기에 사회적 기대를 충족시키기

어렵다. 또한 사회적 고립 때문에 주요 우울

이 발달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양

주경, 2007; Storch, Masia-Warner & Brassard,

2003). 사회불안은 청소년기에 발생할 수 있는

가장 흔한 불안유형 중 하나이며, 여러 심리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는 만큼 청소년의

사회불안의 원인과 경로를 밝히는 연구는 매

우 중요하며 그것을 발생 시키고 지속시키는

요인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하다.

사회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주목되고 있는 것은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이란 자기 자신을 있는 그

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것

은 인간의 정서적, 심리적 혼란 상태를 야기

하는 상황에 대한 비논리적 사고의 결과를 줄

일 수 있도록 돕는 긍정적인 신념을 포괄하는

개념라고 볼 수 있다(이기은, 2008). 무조건적

자기수용에 대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무

조건적 자기수용은 그동안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있어 중요한 변인으로 밝혀져 왔다.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심

리적 안녕감, 우울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 무

조건적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되고 우울이 감소됨을 발견하였다(Flett,

Besser, Davis & Hewitt, 2003). 국내에서도 김사

라형선(2005)이 아동을 대상으로 무조건적 자

기수용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심리적 안녕감과

우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본 결과,

무조건적 수용 프로그램에 참여한 실험집단의

아동이 통제집단 아동보다 심리적 안녕감이

증가되고 우울이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으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회불안

에 영향을 준다는 일부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

고 있다. 김사라형선과 조한익(2005)이 무조건

적 자기수용이 높을 때 아동의 불안이 감소한

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기은, 조유진

(2009)의 연구에서는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

회불안의 핵심 특징인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

려움과 부적 상관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김윤전(2011)의 연구에서도 자기수용과 사회불

안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연구 결과들을 볼 때, 무조건적 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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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사회불안의 발생, 유지 및 치료에 중요

한 변인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또한 사회불안의 발생 요인에는 인지적 요

인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 사회불안장

애 환자들의 심리 기저에는 자신이 부족하다

거나 부적절하다는 점을 다른 사람들이 알게

되고 그로 인해 부정적 평가를 받고 거절당할

것이라는 공포가 내재되어 있다(김은정, 1999).

특히 청소년기는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변화

가 급격한 시기로, 인지적 성숙과 함께 자신

의 행동이나 외모가 타인의 평가대상이 됨을

인식할 수 있게 된다(Crozier & Burnham, 1990).

대부분 청소년은 그들의 외모, 사회적 힘, 다

른 사람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에 기인한 자

의식, 의심 및 걱정을 경험하며(Bell-Dolan, Last

& Strauss, 1990) 부정적인 평가에 더 예민하다.

사회불안을 발생시키는 인지적 요인 중 하

나로 사후반추사고가 있다. 사후반추사고는

상황적 요구가 없는 데도 공통된 주제에 대해

반복적으로 되풀이되어 의식되는 사고(Martin

& Tesser, 1996)이며 사회불안장애 환자가 사회

적 상호작용 상황이나 수행 상황 이후에 부정

적인 반추를 계속하는 인지적 과정을 말한다.

Clark과 Wells(1995)가 ‘사후검토’라는 용어로

이를 처음 소개하였다. 이들은 반추가 불안한

느낌과 부정적 자기-지각이 중심을 이루는 과

정이며, 과거의 사회적 상황을 더욱 부정적으

로 기억하게 만든다고 주장하며 사후반추가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 기제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Clark et al., 1995). 또한 사

회불안장애 환자들은 사회적 사건 이전에 예

기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그들은 과거

의 실패 경험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앞으로의

수행을 부정적으로 예상하여 불안을 가중시키

는 악순환을 반복하며 사회불안을 유지시키게

된다(임선영, 2005). Rachman, Gruter-Andrew와

Shafran(2000)은 사회불안이 높은 대학생집단이

사후반추사고 경향도 높음을 발견하였고 사회

불안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사후반추사고가 기

분을 좋게 하는 기능을 하지만,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에게는 기분을 더욱 나쁘게 한다

고 하였다. 또한 이들은 사후반추사고가 재발

성이 있고 침투적인 특성이 있다고 주장하였

다. Rachman 등(2000)의 연구 이후 Mellings와

Alden(2000), Edward, Rapee와 Franklin(2003),

Abbott와 Rapee(2004) 등이 연구 결과들을 발표

하며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과의 관계를 밝

히고자 했다.

Abbott와 Rapee(2004) 연구에서는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발표를 수행하게 한

후, 일주일 뒤 자신의 수행에 대해 평가하도

록 했다. 연구 결과, 사회불안장애 집단이 통

제집단에 비해 더욱 부정적 반추를 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시간이 흐른 뒤에도 수행에

대해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내렸다. 또한 사회

불안장애 환자에게 인지행동치료를 실시한 결

과, 부정적 자기평가와 부정적인 사후반추사

고 수준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자신의 수행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가 사

후반추사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Zou과 Abbott(2012)의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에

서 자기지각과 반추의 역할에 대하여 알아보

는 연구를 실시하였다.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

과 통제집단에게 자신의 수행에 대해 높은 점

수의 피드백과 상황의 모호함을 높여서 자기

지각에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중간점수의 피

드백을 주어 비교한 결과, 사회불안이 높은

집단은 높은 점수에서 보다 중간점수를 받았

을 때 더 부정적 자기평가와 사후반추를 보고

했다. 반면에 불안이 없는 통제 집단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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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드백 점수에 따른 자기평가와 사후반추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처럼

사후반추과정은 개인의 부정적 지각과 감각을

유지시키게 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상황과 수행에 대한 반복적 검토를 하게하며

사회불안을 유지시키는데 일조하게 된다(Zou

et al., 2012). 국내연구에서는 임선영(2005)이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실

험을 진행하였다. 사후반추사고가 높은 집단

과 낮은 집단에게 발표를 수행하게 한 후, 각

집단을 다시 대기조건과 주의분산조건으로 할

당하여 불안수준과 사회적 자기효능감을 측정

하였다. 연구 결과, 사후반추사고가 높은 집단

중 대기 조건에 있었던 피험자들이 이후의 사

회적 상황에 대한 예기불안이 더 높았고 사회

적 자기효능감 또한 더 떨어졌다. 이러한 결

과는 대기 조건의 피험자들이 부정적 사후반

추사고를 더 많이 했으며 이러한 부정반추가

다음 수행에 대한 예기불안을 높게 만들었을

것이라 해석해 볼 수 있다. 사회불안이 높은

사람들은 예기불안을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며,

사회적 상황에 임하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른

다고 생각하는 것을 상세히 검토한다. 또한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사회적 사건 이전

에 예기과정을 거치는데 이 단계에서 그들은

과거의 실패경험들을 다시 떠올리면서 앞으로

의 수행을 부정적으로 예상하여 불안을 가중

시키는 악순환이 계속된다(임선영, 2005). 이러

한 선행연구들을 볼 때, 부정적 자기지각 및

평가의 성격을 가진 사후반추사고가 다음 수

행에 대한 불안을 가중시켜 사회불안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아직까지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후반추사

고의 관계를 살펴본 선행연구는 확인되지 않

고 있다. 그러나 사회불안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해 부정적인 신념

을 가지고 있고, 사후반추사고 과정 또한 부

정적인 자기평가와 불안한 느낌이 중심을 이

룬다(Clark et al., 1995). 즉, 자기 자신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타인의 평가에 쉽게

좌우되는 사람의 경우 부정적 자기 지각이 중

심을 이루는 사후반추사고의 수준이 높아지면

서 사회불안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가정할 수

있다. 사후반추사고가 사회불안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매개 변인이며, 무조건적 수용이 사회

불안과 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이미 많

은 연구들을 통해 확인되어져 왔지만 두 변인

의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그 이상의 실용적인

의의가 있다. 최근 사회불안의 치료로는 인지

적 기법과 수용중심 기법 모두의 효과가 보고

되고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에

서 사후반추사고가 매개변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따라 어떤 치료기법을 선택해야 할

지에 대한 합리적 정보가 제공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속변인인 사회불안을 상황

에 의한 분류로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사

회불안은 이질적이고 다양한 특성을 지닌 집

단이라는 주장에 따라 사회불안을 다양한 방

식으로 분류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있다(김병

직, 오경자, 2013; Turner, Bedel, & Townsley,

1992). 정신장애 진단 및 통계편람(DSM-Ⅳ)에

서도 사회불안을 특정 상황에 한정된 불안

과 일반적인 사회적 상황에서 느끼는 사회

적 상호작용으로 구분하였으며 Kessler, stein과

Berglund(1998) 또한 사회불안을 타인과 상호작

용을 할 때 느끼는 불안과 타인의 관찰 하에

서 발표 등 특정 수행을 할 때 느끼는 불안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김민선, 서영석, 2009).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사회불안을 상황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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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으로 나누어 각 변인

이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초점을 맞추었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는 서울에 위치한 3개의 학교에서

남․녀 중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총 550

부를 배포 및 회수하였으며 그 중 질문에 불

성실한 응답이나 한 문항이라도 응답하지 않

은 질문지는 제외하고 총 510부를 분석 자료

로 활용하였다. 연구 대상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평가도구

청소년 사회불안 척도

청소년의 사회불안을 측정하기 위해 문혜신

과 오경자(2002)가 우리말로 번안한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 (SAS-A)와 문혜신과 오경자

(2002)의 한국판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척도

(SPAI-C)에 포함된 수행불안 하위척도를 사용

하였다. 청소년용 사회불안 척도는 “다른 사람

이 나를 싫어할까봐 겁난다”, “다른 사람에게

뭘 같이 하자고 부탁하지 못한다” 등 대인관

계 상황에서의 불안감을 측정하는 18개의 문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

수가 높을수록 사회불안의 정도가 심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

ɑ)는 .92였다.

아동 청소년용 수행불안척도는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러 집단이나 여러 명이

모인 곳에서 발표를 할 때 두려움을 느낀다”,

“수업시간에 발표를 하거나 큰 소리로 책을

읽어야 할 때면 긴장한다” 등 수행 상황에서

의 불안을 묻는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5점

Likert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행불안의

정도가 심각한 것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 ɑ)는 .92였다.

사후반추사고 척도

청소년의 사후반추사고를 측정하기 위해 김

영주(2009)가 개발한 사후반추사고질문지(PRQ)

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사회적 상황이 끝

난 후 반추를 얼마나 하는지를 측정하는 문항

으로 ‘불안통제실패 반추’, ‘부정적인 대인평

가 염려’, ‘지나간 상황 검토’ 세 가지 하위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불안통제실패 반추’는

불안을 통제하는 데 실패했다는 생각에 빠져

드는 경향을 측정하고, ‘부정적인 대인평가 염

려’는 불안이나 수행 실패로 인해 타인으로부

터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것을 염려하는 경향

을 측정한다. 또한 ‘지나간 상황 검토’는 사회

적 상황에서 부적절한 말이나 행동이 없었는

지 지나간 사건을 떠올려서 재검토하는 경향

을 측정하고 있다. 총 26문항으로 ‘매우 그렇

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척

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

도(Cronbach' ɑ)는 .96이다.

구 분 빈도수(명) 구성비율(%)

성별
남 68 13.3

여 442 86.7

학년

1학년 220 43.1

2학년 160 31.4

3학년 130 25.5

표 1. 참가자들의 인구 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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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조건적 자기수용 척도

무조건적 자기수용 측정을 위해 Chamberlain

과 Haaga(2001a)가 개발하고 이를 김사라형선

(2005)이 번안한 무조건적 자기수용 질문지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를 사

용하였다.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REBT(Rational Emotive Behavior Therapy)에 근거

하여 만들어졌다.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더라도 나는 스스로 가치 있는 사람이

라고 느낀다’, ‘내가 비록 큰 실수를 해서 실

망이 되더라도 나 자체에 대한 생각에는 변함

이 없다’ 등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

혀 그렇지 않다’에서 ‘항상 그렇다’까지 7점

Likert 응답방식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무조건

적 자기수용이 높음을 의미하며, 문항 중 1, 4,

6, 7, 9, 10, 12, 13, 14, 15, 16번은 역채점을

실시한다. 김사라형선(2005)이 아동을 대상으

로 한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는 .90이었으며,

김광웅(2007)이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

서 내적 합치도는 .76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윤희(2008) 연구에서 내적합치도 .75, 이기은

(2008) 연구에서는 4개의 문항(1, 6, 9, 20번)을

제외한 후 내적합치도 .75였으며, 이인희(2010)

연구에서는 7개의 문항(1, 6, 7, 9, 13, 15, 16)

을 제외하고 내적합치도 .73이였다. 이러한 선

행 연구에 따라 본 연구에서도 신뢰도를 낮추

는 문항 1, 6, 7, 8, 9, 13, 16, 20번 총 8개의

문항을 제외하고 12문항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본 연구에서 내적 합치도(Cronbach' ɑ)는

.75이다.

연구절차

설문조사를 위하여 연구자가 3곳의 학교에

방문하여 교사에게 연구의 목적과 실시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설명하고 설문지를 배포하

였다. 설명을 들은 교사가 학급 단위로 설문

지를 나누어 주고 회수하는 방식으로 조사가

진행되었다.

분석방법

각 변인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Pearson 상관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매개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서 Baron과 Kenny(1986)가 제

안한 매개효과 검증 절차를 사용하였다. 남녀

간 성비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으나 분석에서

성별에 따른 매개효과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

는 것으로 확인되어 본 논문에서는 남녀를

합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모든 분석은 SPSS

v.18.0으로 수행되었다.

결 과

청소년의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자기수용, 사회

불안과의 상관관계

본 연구에서는 각 변인들의 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회불안

및 하위요인,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적 자기수

용 간의 상관을 알아본 결과는 표 2와 같다.

먼저 사후반추사고는 사회불안과 정적상관(

=.73, p<.01)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

반추사고는 사회불안의 하위 요인인 대인불안

(=.73, p<.01) 및 수행불안(=.57, p<.01)과도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이는 사후반추사고를

많이 할수록 사회불안이 높아짐을 나타낸다.

또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40,

p<.01)은 부적상관을 보였다. 무조건적 자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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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은 사회불안의 하위요인인 수행불안(=-.27,

p<.01), 대인불안(=-.42, p<.01)과도 부적상관

을 나타내었다. 사후반추사고 역시 무조건적

자기수용(=-.42, p<.01)과 부적상관 나타내었

다. 이러한 상관분석을 통해 각 변인들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

므로 본 연구에서 보고자 하는 매개모형검증

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대인불안의 관계에서 사

후반추사고의 매개역할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

인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후반추사고

가 매개변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는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1단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후반추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β=-.42,

p<.001)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으며, 2단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대인

불안에 미치는 영향(β=-.42, p<.001) 또한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3단계에서 예측변인으로 무조건적 자

기수용과 사후반추사고를 함께 투입시켰을 때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β=-.15, p<.001)

종속변인인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2단계에서 예측 변인의

효과도 3단계에서의 예측변인 효과보다 크게

나타났으므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대인불안

사회불안총점　 대인불안 수행불안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사회불안총점 -

대인불안 .95** -

수행불안 .87** .68** -

사후반추사고 .73** .73** .57** -

무조건적 자기수용 -.40** -.42** -.27** -.42** -

  

표 2. 무조건적 자기수용, 사후반추사고, 사회불안 간의 상관계수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SE) β 　 　  　 　

1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41(.04) -.42 -10.45*** .42 .18 109.10***

2 대인불안 무조건적 자기수용 -.35(.03) -.42 -10.43*** .42 .18 108.82***

3 대인불안　
무조건적 자기수용 -.12(.03) -.15 -4.38***

.74 .55 299.28***

사후반추사고 -.56(.03) .67 19.97***



표 3.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대인불안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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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미치는 영향관계에 있어 사후반추사고가

부분 매개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명

력을 나타내는  값은 1단계에서 17.9%, 2단

계에서 17.9%, 3단계에서 54.8%의 설명력을

제시하고 있다.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수행불안의 관계에서 사

후반추사고의 매개역할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회불안의 하위요인

인 수행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후반추사고

의 매개변인 역할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같

다. 1단계에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후반추

사고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을 때 통계적

으로 유의미하게(β=-.42, p<.001) 영향을 미치

고 있다. 2단계에서도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수행불안에(β=-.27, p<.001) 통계적으로 유의

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다음 3단계에서는

예측변인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후반추

사고를 함께 투입했을 때, 종속변인인 수행불

안에 무조건적 자기수용(β=-.04, p>.05)의 영

향은 유의미하지 않았고 사후반추사고(β=.55,

p<.001)는 수행불안에 유의미하게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수행불안

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후반추사고는 완전 매

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의 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는 다음과

같다.

중학생의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사회불안의 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상관분

석을 실시한 결과, 모든 변인들 간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상관이 나타났다.

먼저, 사후반추사고와 사회불안의 관계는

정적인 상관을 나타냈다. 이것은 사후반추

사고를 많이 할수록 사회불안이 증가한다는

Clark et al(1995)의 주장과 사회불안과 사후

반추는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Rachman et

al(2000)의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다음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은

부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은 부적 상관이

있다는 선행연구 결과들과 일치하며(김사라형

선, 2005; 이기은, 2008; 김윤전, 2011), 사회불

안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 자기에 대한 부정

적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김은정, 1999; 김정

호, 조용래, 이민규, 2000; Beck & Emery, 1985)

선행연구와도 의미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사후반추

사고 또한 부적상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의 관계를 직접적으로 연구한 경우가 없

단계 종속변인 예측변인 B(SE) β 　 　  　 　

1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41(.04) -.42 -10.45*** .42 .18 109.10***

2 수행불안 무조건적 자기수용 -.27(.04) -.27 -6.39*** .27 .08 40.82***

3 수행불안　
무조건적 자기수용 -.04(.04) -.04 -1.06

.57 .33 121.38***

사후반추사고　 .56(.04) .55 13.62***

     

표 4.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수행불안 관계에서 사후반추사고의 매개효과 검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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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사후반추를 많이 할수록 반복적인 부정

적 자기평가가 이루어지며(Abbott et al., 2004)

사후반추과정이 부정적인 자기지각을 유지시

키고 상황에 대해 반복적으로 검토하게 한다

는(Zou et al., 2012) 선행연구가 있다. 이와 더

불어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은 부정적인 평

가 피드백에 별로 반응하지 않고 자기수용이

높은 사람들이 자기수용력이 낮은 사람보다

자신을 더 객관적으로 평가한다는(Chamberlain

& Haaga, 2001)연구를 통해 추론하면 긍정적으

로 자기 자신을 수용하는 것과 사후반추사고

가 양립하기 어려움을 짐작할 수 있다.

상관분석에 이어 본 연구는 중학생 청소년

의 무조건적 자기수용이 사후반추사고를 매개

로 대인불안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대하

여 살펴보았다.

매개분석 결과, 청소년의 무조건적 자기수

용이 대인불안에 미치는 영향에서 사후반추사

고는 부분매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무

조건적 자기수용이 낮은 사람은 사후반추사고

를 많이 하며 대인불안 역시 높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를 볼 때,

대인불안은 사후반추사고와도 관련이 있지만

전반적인 자기에 대한 개념과 자기수용 수준

이 어떠한지도 대인불안의 정도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것은 대

인불안이 높은 사람은 자기불일치가 더 크고

자신이 지각하는 자기상, 타인에게 보이는 자

기상도 긍정적이지 않다는 김남재(2000)의 연

구와 중학생의 자기효능감과 긍정적인 자기개

념이 대인불안과 부적상관을 보인다는 엄미경

(2003)의 선행연구 결과와도 같은 의미로 이해

할 수 있다.

반면에 중학생의 무조건적 자기수용과 수행

불안의 관계에 있어서 사후반추사고의 매개역

할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완전매개효과가 나타

났다. 이것은 수행불안의 경우, 무조건적 자기

수용의 부족이 사후반추사고라는 형태를 통해

사회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수행불안은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하여 발

생하지만 특히 불안 민감성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orton, Cox, Hewitt

& Mcleod, 1997). 불안민감성이란 불안관련 감

각에 대한 공포를 말하며, 불안 감각들이 끔

찍한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신념이다(조용래, 2004). 즉, 수행불

안을 가진 사람들은 수행 상황에서 자신의 불

안 관련 증상들이 타인에게 보일까 걱정하며

불안 증상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

는 신념을 갖는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에,

수행불안은 과거 수행 상황에서 자신의 행동

과 신체반응이 어떠했는지, 불안 관련 증상이

수행에 미친 부정적 영향을 반복 검토하는 사

후반추사고에 더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이

라고 가정해 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서 볼 때에, 중학생의

대인불안은 사후반추사고라는 인지적 요인 외

에도 자기에 대한 개념과 자기수용 수준이 어

떠한지에 따라 대인불안이 달라질 수 있다고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가 심리치료에 미칠

수 있는 함의는 다음과 같다.

무조건적 자기수용을 강조하는 심리치료기

법과 반추사고를 완화시키는 치료기법의 시행

은 중학생의 대인불안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

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수행불안의 경우는

대인불안과 달리 사후반추사고를 감소시키는

인지행동치료적 훈련이 필수적인 것으로 판단

된다. 물론 본 연구 결과는 인과관계를 논할

수 있는 설계를 채택하지 않았으므로 그 의미

에 대한 논의에는 일정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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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불안의 증상 양상에 따라 다른 치료기법

을 적용하는 것의 유용성에 대한 검증은 보다

다양한 관점에서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저자들이 파악한 선에서 무조건

적 자기수용과 사회불안의 관계가 사회불안의

대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밝힌 첫 번째

시도라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할 기존 연구들이 없는 관계로 본 결과를

전체 사회불안에 일반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

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사회불안의 연구와

치료에 대인불안과 수행불안을 구분해서 고려

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끝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의 참여자 대상의 제한으로 일반

화의 문제가 존재한다. 본 연구는 중학교 재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성별의 경우

도 남자 13.3%, 여자 86.7%로 여학생에 치우

쳐 있기 때문이다. 보다 균형 있는 성비와 다

양한 연령대를 대상으로 하는 추가 연구가 필

요하다.

둘째, 사후반추사고, 무조건적 자기수용, 불

안은 우울과 상관이 높다는 연구결과들이 많

다. 따라서 사후반추사고와 수용이 사회불안

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는 피검자의 우울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통제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사후반추사고와

무조건적 자기수용의 역할이 우울증상에서는

어떻게 달라지는 지에 대한 후속연구도 가능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의 설계방식은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설명하지 못하며, 방식의 본질상

상관관계 이상을 설명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

다.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각 변인의 측

정에 시간차를 두고 서로간의 관계를 분석하

는 방식 및 본격적인 종단연구 혹은 수용수준

의 변화가 사회불안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실

험연구 등을 통해 정확한 인과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조건적 자기수

용 척도는 낮은 내적신뢰도를 나타내었다. 앞

선 선행연구들(김윤희, 2008; 이기은, 2008; 이

인희, 2010)에서도 동일하게 낮은 신뢰도가 나

타나 이를 낮추는 일부 문항들을 제거한 후

사용한 바 있다. 이런 현상이 반복적으로 나

타난다는 것은 해당 검사의 문항들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보다 신뢰

로운 문항들로 구성된 새 검사의 개발이 필요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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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diating of Post-Event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Adolescent's Social Anxiety

Kyoung-mi Kim1) Sung-Won Choi1) Inchul Jung2)

1)Department of Psychology, Duksung Women's University
2)Neuropsychiatry, Daejeon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post-event ruminatio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social anxiety

and to determine the role of post-event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social anxiety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The subjects were 510 boys and girls studying in a middle school in Seoul, and surveys were

implemented using the Korean version of the Social Anxiety Scale for Adolescents (K-SAS-A), the Social Phobia

and Anxiety Inventory for Children (SPAI-C), the Post-Event Rumination Questionnaire (PRQ), and the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Questionnaire. Examination of the research results shows a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post-event rumination and social anxiety and a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post-event rumination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s well as social anxiety and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In addition,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post-event ruminatio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social anxiety. Results showed that post-event rumination does have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social anxiety. Examination

of the influence of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ost-event rumination on social anxiety in a little more

detail verified that interpersonal anxiety and performance anxiety, both sub-factors of social anxiety, each had a

mediating effect. Results showed that post-event rumination had a partial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interpersonal anxiety, and suggested that people more prone to

post-event rumination had lower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higher interpersonal anxiety. It was also

demonstrated that post-event rumination had a complete mediating effec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and performance anxiety. Examination of these results suggests that a treatment and

counseling strategy to increase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should help decrease interpersonal anxiety and that a

traditional cognitive-behavioral therapy reducing post-event rumination should be more effective for performance

anxiety than a method treating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Key words : post-event rumination, unconditional self-acceptance, society anxiety


